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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독서 : 신약 – 사도행전 9,26-31

제2독서 : 신약 – 서간 – 요한의 첫째 서간 3,18-24

복     음 : 신약 – 복음 – 요한 15,1-8

“나는 ○○○○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를 맺는다.” 

(요한 15,5 참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참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메말라 죽는 것처럼,

우리도 생명이신 예수님 곁에 붙어 있지 않으면
메마를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생명의 영양분을 베풀어 주셨고,
제자들은 그 힘으로 세상에 나아가 

생명을 전하고 나누는데 봉사하였습니다.

말씀 찾기

오늘의 핵심 말씀

Visio Divina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참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16세기, 비잔틴 미술관, 그리스



말씀 이야기

Key word: 포도나무

성경에서 포도밭은 하느님의 교회,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가지는 그리스도교 신자들로 비유한다.

바르나바를 통해 바오로의 회심이 알려지면서

사도들은 바오로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설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계 유다인인 바오로는 

같은 그리스계 유다인들과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였지만

그들은 바오로를 없애 버리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안 형제들은 바오로를 타르수스까지 보내고,

바오로는 바르나바가 자기를 다시 찾아오기 전까지

타르수스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지내게 됩니다.

오늘 제1독서 이전의 내용은 

사도 바오로가 다마스쿠스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심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회심하기 전의 바오로,

즉 박해하는 사울의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지만,

편견이 없는 바르나바는 바오로를 믿고 받아들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농부이시고,

제자들은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가지의 모습을 표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아버지께서 다 쳐 내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실천하기

또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가지들은

나무에서 잘리게 되고 밖에 던져져 말라 버려

결국 불에 던져져서 태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무르면서

주님의 말씀이라는 영양분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

모든 이들 앞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이며,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또한, 거짓된 나무에 붙어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에서 떨어진 채로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항상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주님 부활의 기쁨을 말과 행동으로 계속 드러내도록 합시다.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과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제가 (가족, 친구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을/를 실천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보시기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들과 슬퍼하는 유가족들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묵주기도 1단’을 바쳐 보아요!

이번 주 
실천사항



모바일 체크

즐기면서 배우는 교리!

1.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되는 말로, 오늘 복
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     )요, 너희는 가지
다.”(요한 15,5)라고 말씀하셨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하마 2면, 오늘 복음 참조)

① 사과나무                       ② 배나무       

③ 포도나무                        ④ 감나무

2.1독서 사도행전은 “사울은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
렘을 드나들며 (     )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하였
다.”(사도 9,28)라는 내용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바
오로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① 주님        ② 사도들        ③ 본인        ④ 신자들

4.(지난주 복습) 지난주는 부활 제4주일이자 ‘하느님의 거
룩한 부르심에 귀 기울이며, 특별히 성직자나 수도자,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         )
주일이었지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① 청소년         ② 성소          ③ 생명          ④ 홍보

3.2독서에서 사도 요한은 “(     )과 (     )로 사랑하
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1요한 
3,18)라고 하며 진정한 사랑은 실천하는 사랑이라
고 말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무엇일까요?

① 입 - 머리                        ② 말 - 글      

③ 생각 - 혀                        ④ 말 - 혀

방어진성당 2학년 장수연(로사), 송도성당 3학년 박지윤(안젤리나), 금정성당 4학년 허하율(프란치스코),
야음성당 5학년 곽준(바오로), 반송성당 6학년 박누리(아녜스)

4/7 당첨자

<모바일 체크에 응모하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이 제공됩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을 읽으면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답니다~!
응모하기

“따라해 “따라해 나무”나무”

ex) 하늘이 나무 안에 머무릅니다! 마음이 나무 안에 머무릅니다!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변형 게임 (기본 게임의 형식은 비슷합니다.)

(친구 이름)이 나무 안에 머무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찍으면

확인할 수 있어요~

하늘이하늘이

술래술래

마음이마음이

통과통과탈락탈락

통과통과

고양이고양이

!




